
2021년(2020년 실적) 경영평가 결과

○ 경영평가 결과 : 나 등급
○ 평가 총평 및 부분별 주요 사항

Ⅱ유형  전북국제교류센터

평가부분 내용

공통지표

n 경영이념

- 이해관계자를 분류하고 각 주체별로 소통을 위한 채널을 정의하고는 있으나, 평가대

상 연도에 각 주체로부터 수렴된 의견을 어떻게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이를 

경영에 반영했는지 과정과 결과 제시가 미흡하므로 개선이 필요함

- 경영환경 분석을 통한 계획의 방향성 설정 및 전략과제 정열에 있어 PEST나 SWOT 

분석만을 활용하기 보다는 SPROC분석, 전략과제 우선순위 평가 Matrix 등 보다 다양

한 분석의 툴을 적용하여 센터의 과제 도출과 우선순위 설정의 근거로 활용할 필요가 

있음

- 유관기관과의 MOU 확대를 위한 양적·질적 노력이 강화되어야 하며 특히, 질적 수준

의 제고를 위해 MOU 체결 이후의 활동과 성과, 효과를 자체 점검하고 관련 활동이 

실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음

n 인권경영 추진 시스템 구축 및 평가

- 인권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, 인권영향평가를 추진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함. 아래의 사

항을 보완하면 더욱 탁월한 인권경영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임

- 인권경영위원회 회의를 2회에 걸쳐 간헐적으로 실시하였음. 향후에는 인권경영 관련 회

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어떤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발견하고 개선할 것을 권장함

n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반 구축 노력

- 2020년은 사회적 가치위원회가 1회 개최되었으므로 정례화 하여 사회적 가치 실천 과정

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

- 사회적 가치 7대 핵심분야별 자원활용 계획에서 전략과제별 주관부서만 지정하고 있

으므로 예산 배정과 운영방법이 포함된 자원활용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

n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성과

- 사회적 가치 실현 활동을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수행한 것을 높이 평가함. 향후에는 기관

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한 궁극적 목표 달성, 즉 기관의 미션과 비전 달성 여부를 확

인하고 점검할 것을 권유함

n 지역사회공헌

- 기관은 지역사회공헌을 위해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였고, 그 결과를 높이 평가함. 향후

에는 지역사회공헌에 관한 각종 활동들에 대한 관리지표를 마련하고 점검하는 것을 추천함

n 재무/예산 건전성

- 재무적 관점에서의 사업 추진을 위한 중장기적 측면에서의 연차별 세부 계획과 그에 따른 추

진상의 로드맵, 롤링을 통한 재무계획의 환류 활동 등의 구체적 제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

로 보완이 필요함



n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

- 팀장급 이상의 인원비율이 과도하게 높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며, 회계인력의 보강, 경

영지원팀내에서의 협업 및 분업을 통한 관리 등이 필요함

- 기관의 혁신창출 노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부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

와 역량강화가 요구되기에 온·오프라인의 역량제고 교육을 강화하고 이러한 내용이 

산발적·일회성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내부구성원의 직무교육에 기반한 기관 교육체계

도를 재점검하여 구축할 필요가 있음

n 외부만족도 조사

- 기관의 CS추진목적인 ‘고객만족도 향상 및 고객감동 행복 경영달성’의 목적에 따라 도

약기-성장기-성숙기에 이르는 센터의 구체적인 중장기 CS전략체계와 세부 로드맵을 

마련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

사업지표

n 전북 국제화 진흥사업을 위한 운영사업 수행노력의 적정성

- 신남방·신북방정책 국가 대상 전북 한국어 교육 거점 준비를 하고 있으나 그 대상 지

역이 3개국(러시아, 라오스, 베트남) 4개 지역으로 그 범위가 협소하여 지역을 확대할 

필요성이 있음

n 글로벌 프론티어 전북사업 환류활동 적정성

- 개발협력 분야 전문 자문위원 위촉의 경우 위원 16명중 2명이 외부위원으로 너무 적

으며, 특히 국제교류 분야 전문 자문위원 위촉하고 있지만 외부위원 12명중 6명이 특

정대학(전북대) 출신으로 다양성 확보를 위해 전북지역 대학 및 전문가별로 안배하여 

자문위원을 위촉할 필요성 있음

n 프렌들리 전북 만들기를 위한 계획의 타당성

- 프렌들리 전북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중국어 요약 번역본으로 확대하고 있지만, 정

부의 신동방정책의 일환으로 대상언어를 영어, 한국어, 중국어에서 동남아 국가의 언

어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


